
일본, 아시아 투자 대폭확대
P TA·P VC·카프로락탐 등 … 미국·유럽과 주도권 경쟁

일본의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수요성장지역인 아시아로 일제히 이전하고 있다. 

三菱化學이 폴리에스터섬유원료인 P TA분야에서 일본내 총생산능력에 필적하는 설비를 한국등 아시

아에 신·증설하는 것을 비롯 三井石油化學도 P TA분야에서 타이에 진출한다. 

또 도소는 주력인 PVC분야에서인도네시아·필리핀에 신·증설을 계획하고 있다. 

이들 기업들은 자사 특유의 전문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전체 설비투자규모는 향후 2·3년동

안 5 0 0 0억엔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

일본에서 연산 6 2만톤규모의 P TA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三菱化學은 오는 9 6년까지 한국·인도네시

아 합작회사에서 모두 5 0만톤의 설비를 증설하는데 이어 2 0 0 0년까지 2 0만톤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

이다. 

또한 인구급증으로 합섬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인디아에서는 연산 3 5만~ 4 5만톤규모의 신규 공장건

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건설지등 세부사항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. 

이같은 설비투자액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. 이같은 설비투자액은 7 0 0억~ 8 0 0억엔에 이를 것으

로 추산되며 동시에 아시아 3개거점의 신증설이 완료되는 오는 2 0 0 0년엔 총생산능력이 연간기준으

로 3 0 0만톤에 달해 아시아최대의 P TA메이커가 될 전망이다. 

三井石油化學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Amoco Chemical 등과 합작으로 연산 3 5만톤규모의 P TA설

비를 건설키로 한데 이어 타이에선 Siam Ciement 등 현지기업과 제휴, 35만톤규모의 공장을 건설

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화조사에 착수했다. 

PVC사업의 아시아전개를 추진중인 도소는 三菱商事와 손잡고 필리핀에 연산 6만톤규모의 설비를 건

설할 계획이다. 

住友化學은 싱가폴에서 Shell 등과 공동으로 2 2 0 0억엔규모의 2기 증설계획을 확정지었다. 오는 9 7

년 상반기까지 에틸렌설비를 비롯 P P·P E등을 모두 3 1만톤 증설하게 된다.

宇部興産은 타이에서 핵심사업인 나일론원료 카프로락탐의 설비를 오는 9 6년 가동할 계획이다. 연산

규모는 7만톤이며 현재 건설중이다. 

일본 화학기업 1 3 2개사의 9 5년도중 설비투자액은 약 6 0 1 4억엔이며 이 가운데 아시아에 대한 투자액

은 약5 0 0 0억엔이다. 

아시아에 대한 이같은 왕성한 투자는 충분한 수요확대와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인 것으

로 전해지고 있다. 

일본 화학업계의 해외생산비중은 아직 5% 정도이지만 三菱化學은 이를 오는 2 0 0 0년중엔 1 0 %대로

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. 

아시아에선 영국 I C I, 미국 Dow Chemical등 유럽·미국의 화학기업들이 설비의 신·증설에 박차

를 가하고 있어 일본기업들과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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